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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 

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이 교리라면 삶은 믿음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세대에 맞도록 빚어지는 것 

으로서， 소위 바울의 윤리관으 

로 이해되기도 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근거한 바울의 

윤리의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삶과 자랑 안에 있는 삶’ 이다. 그러나 이 둘을 설명해 나갈 때 그는 먼저 사 

랑 안에 있는 삶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고한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히는 삶이 전부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 

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롬 6:4).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세상에서 마땅한 삶을 살。싸 한다는 것이 바울 

의 윤리관이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롬 1:16).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곧 복음뿐이다. 복음으로만 우리는 부르심 

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살전 2:12 ; 엠 4:1; 골 2:6). 우 
리는하나님의 부르심을받아그리스도와그의 영을받았다. 그러므로우리는우리 

가받은것에맞는삶을살아가야한다 

이제 바울은 삶의 두 가지 원칙을 설명한다. 첫 번째 원칙은 교회가 체험하는 하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이 다가오고 있습니 

다. 지난 제1차 청지기훈련에는 범죄자를 위 

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μ1- 53:12). 이번 주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용고’ (마 6:13)로 예수 

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 

씀을 통해 우리가 원히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마 6:13). 여느 훈련이 

나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 

으로 청지기훈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 

8:17). 또한 말씀 잔치인 만큼 주변의 

초대하여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적 

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치，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롬 9:16).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롬 8:32). 하나님의 
신성한 자비하심의 열매가 삶과 행동에 나타난다. 자신의 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롬 6:13.19).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몽과 지체 

가모두합하여 행할임무는곧하나님을섬기는것이다. 바울은이것을가리켜 ‘산 

제물’ 이라고 부른다. 산 제물은 살아있고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것이며， 아주 실존적이면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다. 

우리는 새 세계에 속해 었다(롬 12:2). 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현존히는 악마의 세계로부터 구원 

함을 받았기에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갈 1:4; 롬 6:2). 사도 바울은 ‘b않을 새롭 

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은 마음과 기억， 이론과 감정， 내 ·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 

은 새 세계와 통한다. 이 새로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고전 2:16). 

세례를 받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롬 6:4). 이것이 삶의 두 번째 원칙 
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 

렇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아 살려는 유혹이 항상 

았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고전 5:7 ; 엠 5:7~8). 그 

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세계 

의 삶을 사는 것이다(벌 2:15).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판단력을 포함한 
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뭇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 세대에 맞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행히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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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OF THE RESURRECTION 

(51)Behold, 1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φ 

(52)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 ... (5η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58) Th er，강ÌJ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l Corinthians 15:51-58) 

T he New Testa빼humans about sin, God’s holiness, the need of salvation by faith , 

and the crucified Savior. Overall , these unveiled mysteries 

encompass what 1 like to call the gospel. The gospel uncovers God’s 

will for us in Christ. “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8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which He lavished on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 according to His kind intention 

which He purposed in Him with a view to an administration suitable 

to the fullness of the times, that is, the summing up of all things in 

Christ, things in the heavens and things on the earth" (Eph . 1:7-10) . 

The New Testament mentions all these things to become God ’S 

children , even the fact that God chose His children before creation 
"just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w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Eph . 1 :4) . In today’s 

Bible passage, Paul talks about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when 

Christ returns. What do you know about this great mystery? 
00 you know that when Christ comes back, not all Christians will 

die?Paul tells us “ Behold, 1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1 Cor. 15:51) . Many believers had wondered if their death 

before the Lord comes would cause them to lose all hope of sharing 

in the glorious reign of chris t. Paul ’s answer is the reassuring 
affirmation that the dead will be raised and will share in the kingdom . 

“ Bu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ethren, about those 

who are asleep, so that you will not grieve as do the rest who have 

no hope"(1 Thes. 4 :13). When Jesus comes, the bodies of all 
Christians who died before His coming will wake-up and be the first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then the living Christians will follow. 
“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1 Thes. 4:1 기. Until Christ returns , 

everyone is going to die.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Heb. 9:27) . While we 

live on this earth, doctors, scientists, and patients constantly battle 
against death. We spend a great amount of resources taking care of 

the sic k and discovering new cures . Researchers study and 
document our death rates and birth rates . Moses said . "As for the 

days of our life, they contain seventy years, or if due to strength , 

eighty years, yet their pride is but lab 

when this perishable w ill have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will have put on immortality, then will come about the saying 

that is written , ‘O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0 Oeath, wher'e is 

Y9ur victory? 0 Oeath, where is your sting? ’ The sting of death is sin ,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1 Cor. 15:51-57) . Right 
now we are mortal and perishable, but all Christians will change for 

their wonderful trip to heaven. It will happen quickly! AII the decay 

and corruption involved with mortality will be gone from us. There is 

real power in the resurrection. 00 you ever wonder what Wfð will 

look like? The Bible says. “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1 Jn. 3:2). We are going to look like Jésus! This event is really 

going to happen when Christ comes back. 00 you believe it? People 

spend an enormous amount of time trying to look good, but when 

Jesus comes no one can make themselves look that beautifu l. Not 
only beautiful looking, but imperishable. This is some e xciting stuff, 

but 1 haven’t come across too many excited people. Paul believed in 

this great blessing. 00 you really believe it? 

00 you know that all Christians who know about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should then be diligent? Paul tells us. “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 15:58) . A firm belief in the resurrection and solid hope 

for the future gives incentive for service in the presen t. The 
resurrection blessing should motivate all Christians to work for 

Jesus Christ. This is where the true value in life exists. Solomon in 

all his wisdom proclaimed “ Vanity of vanities! AII is vanity"(Eccl 

1 :2). AII the work we do that is not related to the work of the Lord is 
futile . Every treasure that is stored hereon this earth will perish. If 

you truly understand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 then you 

should always be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 You should 

constantly be storing your treasures in heaven. Thinking about your 

resurrection shou ld excite you, and remind you of God’s great love 
for you 

My dear friends, our great victory is through Jesus Christ. AII the 

work we dofor the Lord will be worth it when we see Jesus face to 
face. He may come today or to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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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훌훌의 신삐l 

(51)보라 내가 너희에게 벼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훌연히 다 변화되리니 (52)나콸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야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 

(57)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향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앓이라 

(고린도전서 15:51 "'58) 

갱생관목사 

11 약 성경은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믿음에 의한 구원， 십자가에 못 박히신 
L!. 구세주 등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것에 대해 밝히 보 
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밝혀진 일련의 신비 속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뭇을 

보여줍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 

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돗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7' (엠 1: 7~1O). 신약 성 

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지어 하 

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 

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 

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엠 1:4).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 
도께서 재렴하실 때 일어날 부활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 

비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사실은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언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 잘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고전 15:51). 많은 신자는 주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이 죽 

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을잃게 되 

는것은아닐까궁금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죽은자들이 살아나고왕국 

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사실을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형제들아자는자들 

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 

른 이와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7' (살전 4:13).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붐이 다시 살아나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 

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 

전 4:17). 그리스도가 재렴하실 때까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우리가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의사와 과학자 환자들은 끊임없이 죽음과 사 

투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원을 환자를 돌보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 

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해 연구하고 자 

료를 모읍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 

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리 

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 

고 황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언은 변화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깨 바울은 말합 

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 

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 

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 

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것이 어디 있느냐사망이 쏘는것은죄요죄의 권능은율법이라우리 주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1~57). 지금의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요 썩어질 존재이지만 모든 그 

리스도인은 천국으로의 황홀한 여행을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타락과 부패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히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 

일 3:2).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곁모습을 치장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그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될 것 

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을 믿었습 

니다. 여러분은그것을정말로믿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한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 아는모든그리스도인은주의 일에 더욱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 

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 

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앓이라끼고전 15:58).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은 현재의 사역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모든 그리스 

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자극 

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 

은 선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7' (전 1:2). 

우리가 하는 일 기운데 주님의 일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이 땅의 

모든 보물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활의 신비를 진실로 

믿는다면， 항상주님의 일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계속해서 천국에 여러 

분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해줄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 

님을위한우리의 모든수고는우리가예수님의 얼굴을마주대할때 그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혹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 

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자신의 일， 가 

족，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을경배하는것은더 이상가장중요한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참으로바로잡아 

야할슬프고도부끄러운현실입니다. 여러분은부활을준비하고 있습니까? 영 

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인생의 최 

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는 

데 있어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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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요빼벅기도피 l 수요 1부빼뼈 

메시아의 혹을웰 
감람산은예루살렘동쪽 기드론계곡건너편 했던기훗유다와같다(마 27:딩. 

에 있는 산이다. 이 산에는 감람나무(Olive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감랑산 tre빙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란 이름이 붙여 따르지 않을 때 그 종말은 비참 

졌다. 예루살렘 보다 약 100m가 높은 이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심으 

는 예루살렘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감람산은 예 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여 

수님이 자주 드나드신 곳이다. 이곳은 제지들을 가르치실 때는 물론이고 기도하 주신다. 

시며 쉽을 갖는 곳이기도 했다(막 11:11 ; 녹 21:37 ; 막 13:3). 감람산은 기도의 장 

소， 고난의 장소， 승천의 장소였으며 장차 재림의 장쇼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감람산에서 고난 

감람산은 구약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은 감람산으로 피신하였다(삼하 15:30). 솔로몬은 자신의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이곳에 산탕을 만들어 우상(그모스신 몰록신)을 섬겼다(왕상 11:7). 이후에 요시 

야는 솔로몬이 세운 산당을 모두 없댔다(왕하 23:13~14). 에스겔 선지지는 여호 

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머물고 있음을 보았다(겔 11:23). 특히 스 

가랴 선지자는 종말에 감람산이 둘로 갈라질 것을 예언하였다(속 14:4).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연관된다(행 1:9， 11~12). 

감람산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 

윗이 울며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며 회개하였고 이후에 왕국을 회복하였다. 예수 

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피땀흘리며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주도했던 아히도벨(맛세바의 할아버지， 삼하 

11:3, 15:12, 23:34)이 목매어 자살한 것은 흡사 예수님을 배신한 뒤 목매어 자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한결같 

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분명 존경받을만한 사람들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진리와 관계가 없었다. 종교지도자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 

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로 가득했으며(요 8:3~6) ， 진리를 믿지 않았 

다(요 8:12~13 ， 19).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요 8:21~24). 계속해서 에 

과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는 흠이 없는 제물이 필 

요했으며， 희생제물은 진영 밖 

으로 꿀고 나와서 잡。}야했다(민 19:2~3) .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꿀려 나가셨던 예수님을 상정한다(막 15:20).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귀 

를 기울이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 

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브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젊어지 

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1~13). 인간에게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대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폐수 나를 오라 

하네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니-o}가자. 자기를 부 

인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한걸음씩. 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벽 440)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이다 

마귀는살인자이다. “그는처음부터 살인한자요"(요 8:44).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은 마귀다(창 3:3~4). 이로 인해 모 

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롬 6:23).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끼롬 5:12) . 

•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 

라" (요 8:44).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들은 속았다(창 3:4).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 

하나니 마귀는처음부터 범죄함이라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일 3:8) . 

• 그는도둑이다 

마귀는 도둑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정반대의 일을 마귀는 하고 있다(요 10:10).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다가 실패하였다(사 14:12~14). 그리고 마귀 

는못다한일을하고자사람들을 계속해서속이고있다 이를 위해서심지어하나 

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 

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 8:11).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렘 8:12).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 4:9)는 속임수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렘 9:3). 

수님은 참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율법과 마귀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전통을 내세우며 믿지 않았던 것이다(요 8:31~33 ， 36). 심지어 예수님께 귀신 들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한 

렸다고 말하였다(요 8:52). 이와 같이 진리를 거부히는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실상이었다. 문제가 무엇인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요 8:44). 지금 가장 경건하고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 

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마귀의 특 

성을 발견하셨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트린 ‘옛 뱀’ 이며 사탄이다(계 

20:2). 또한범죄한천사들이다(벤후 2:4). 마귀는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혹할 만큼 능력이 있다(마 4:1). 따라서 신자는 매순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벤전 5:8). 

믿지 아니히는도다?' (요 8:45).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열정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만 있었을 뿐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 

님을돌로쳐 죽이려고하였다(요 8:59). 이 마귀적인모습이 우리의 모습은아닌 

가? 우리의 능력을 내세울 때 요한복음 8장의 종교인들처럼 마귀의 자녀가 펼 수 

밖에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마 3:2,4:17),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매순간 자신이 죄인(팀전 1: 15)임을 인식하며 

고백하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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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등을 생영잭어1 l(록해 추옵소서 서틀어l꺼l 싱자 

l~l~ 힘이 되김 끼도했습니타. 혜수닝이 우리-를 우ItH 

중보l(도 봐시며 흘리신 싱자l~으l 눈울을 생깐하며 
나 lf으 죄이 산리시 추니으l 요떼어11}，샤오~ 11보으l 

E L -, L 2 -, L ’ n 

눈웅이 흘렀승니다. 그 눈풀이 이 땅에 뿌려져서 구 
원의 영매를 앤어 교호/l~세휴/1 .. (김 l(도했습니다. 뿌 

린 씨망이 뀔쿄 헌되7-.( 않도록 추닝머/ 맡꾀니다. (박 

옥흐I 징샤) 

• 이곳 선교치어l 꽁꽁l(판의 높은 송수신탕보·타도 더 

높은 성자까 교효/l~ 세워치꺼l 하소서. 그 교호/l~ 세 

워지느 L.f 01고 고야도 서껴채 드고 교회 무 여고 o ()., 2. ι 

틀어l~ 잔송 부르게 하용소서. (갱밸 성사) 

• 티 후려 추 나 자시욕 부이하며서 추비하다고 핸치마 
c.. L <l L 2.’ L- L . c.. . L ,- ,.,‘ 

막상 선교치어1 l~서는 뱃l 사량 ‘자l( 자신’응 부인하 

지 요하여서 티워드이l꺼/ 꺼리도이 되 처도 이어스니 a 

다 그러나 복응을 전향 때에는 추닝메서 당대향응 
추셨l(어l 감사향으료 춘비된 언어릉 까지고 전향 수 

있었승니다 (이삼l 성사) 

• 끼도료 팅 훈련을 한 후 떠난 그곳으l 성남은 막막향 
과 미지에 대한 붕얀 그 자처/였습니다 그러나 숙소 

와 차얀과 l(ιf흑 천하고 신c}욕 천하여 사.03흘 추 “ ‘: μ -, " c. ν -, c. 

비하니， 사성은 이미 성령께서 여I비하고 춘비하고 .l( 

다리고 껴l셨응을 인지향 수 있였승니타 (소윤중 권사) 

• 아! 추닝 우리를 보내신 01유l~ 혀l( 있었군요. 으/인 

(0영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였군요. (원은중권샤) 

• 선교치릎 향하는 그 시lh1f치 사탄운 수없이 덤벼틀 
어스니다. 하지마 추니요 끄마지 추니마 바라보게 하 

’ E ’ 
셨고， 복응응 전하게 하셨고， 한얀 중에도 내 마응에 
평얀응 추셨습니다. 성령머l서 틀려추신 그 응성 “녀 

는 내 껏이라 내까 녀를 도우리2F’ 그 말씀대료 맏요 

띠 써1항 수 있꺼l 하셨승 L(C~. (허홍숙 권사) 

• 선교치에서의 사。한-11 두려운 마응。 t 잊었λl만 하루 

하루 시연어1 OJ~if슨니다 서려니유 우리혹 이도하션 ’ ì CM tI OOCL ’ 2 L-- ' M 

교 l~는 곳마다 선교치으l 영혼을응 만L~꺼/ 하셨습니 
다 어떤 높은 산뀔에서 한 까성어l 복응을 선하고 L~ 
요는데 0(-01등미리 우리l~ 선한 여l수닝에 대해 이야 

1 ( FI-는 갯을 보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승니다 (박원 

화안수성사) 

• 서툰 망료 싱자l~ 복응을 선응f였승L(C~. 연어으l 미숙 

향으로 그-둥이 쉽께 이해하진 못했치만 “추 폐수릎 
받으라 이 한마디료 강하고 만H하꺼I 말항 αH 그등 

。 I 풋고 반끼는 요승에서 야골 끌짝과 머l마른 딩과 

닫은 선교지이지만 소긍씩 마응。 t 영려까는 갱을 느 

1깅 수 있었습니다. (L~승은 안수성사) 

“선교슨 누큐냐 

알수있어요. 처같 

은 사람도 아는데 

요만나자 마자 말문 

을 연 젓마디가 이랐 

다. 중연교회 직원팀이 미 

안마로 선교를 다녁앙다는 소 

신을 전해듣고 ， 지닫 2얄 사무 

구에서 만단 박연수 r 음영실)영제-

처 강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질래. 박연수 헝제는 2연 전 작장이끽l을 우고 - 7/도아던 중 

아는 영으로부턴 소싱을 듣고 기적적으로 중연교외에 g사었다. 원래 아던 토목실계에 

서 쥐미였던 카메라촬영이 씌l엉이 되었다. 주 님의 음성을 듣고 절저하게 슨종안 절과였 

다. 

선교는 달랐다. ;J./-~/ 이 먼저 겨l왼아지도 주 님께 큐하지도 않았는데， 운좀게도 끽원이라 

는 이유로 선교의 기획가 잦아왔다. ‘피개월 정도 선교준비를 썼는데， 제가 안 것은 아무 

갯도 없읍니다 팀장님이 El도아시는 대로 언어와 영성분련 등을 차분 σl 따라갔읍니다 

막상 미얀마 빡데El에서의 젓날， 노방전도가 강상다. 킹팍이 두려웠다. 곁으로는 버마 

어로 예수닝 맏으세요를 외었지맏， 영온Á/-랑과 전하려는 13/-음의 운비가 안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박연수 영제는 즉시 무훈을 꿇고 간질이 기도였다. 당대얀 믿음을 달라고 ， 두 

려움은 사탄이 주슨 것이라고， 전도얄 때 하나님의 잉재와 잉헝남의 도우심을 느끼게 째 

• 여러 까치 우려웅 I대관i( 자유홈치 봇했습니타. 그러 

나 석li( 뿌렸을지라도 옐매 맹꺼I 하시는 이는 추닝이 

성을 맏끼어I 요직 감사항 뿐엽니다 (유영순 권사) 

이번 주에 졸블에，~는 선교팀 (l 개 팀) 

기 간 팀장 

6월 1 4일(월) - 6월 23일(수) 김학희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장 

6월 7일(월) - 6월 1 5일(화) 11교구 2팀 김종큐 

6월 7일(월) - 6월 1 5일(화) 정년 1부 2팀 허만선 

6월 8일(화) - 6월 1 6일(수) 10교구 1 팀 정문호 

6월 9일(수) - 6월 1 7일(목) 6교구 2팀 최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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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는 누큐나 할 수 있어요” 

달라고 주님께매달렸다 

반적안 시골잡，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60대 노모와 아들로 보이는 20대 정연 두 멍 

이 있었다. ‘혜수남 맏으라고 말쯤을 전었는데， 어머님 눈이 녀무 을떠보였어요 . tl내림 

을 받아 펑생을 고통스러와 아섰던 치의 할머남이 떠올랐읍니다. 어 ;굴얀 버마어로 복음 

을 전하연서 속으로는 계족 어머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썼습니다 전도를 σf댄서 

어느텅 가씀이 뜨 거와겼다. 집을 나실 생강도 하지 않끄 잔앙 J푸을 gf께 부르연서 서로 

를 죽복었다. 잡을 떠날 때 노모가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J. /-~/에게 복음 전째주어 고맙 

다고 el사하슨 것 같gf다 . 복음을 통때 마음파 마음이 통안 결과였다. 

젓날 사역 이후로는 자tl감이 붙었다.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와 어론， 남녀 큐분없이 전 

도에 열을 올혔다. 저녁에는 아루 동안 뿌린 μlgf들이 악안 영들에 의애 빼앙기는 얄이 

없도록 기도로 물을 주고 눈물로 월을 딛었다 그리고 온전 ó/ 열매 맹어줄 것을 주님쩨 

Zf큐썼다 ‘'13/안마 선교 사역기간 동얀 맏과 들로 두세 영씩 짝을 지어 복음을 진아는 12 

제차 웅 제가 안 사람이 o/-니었을까 하는 생갇이 들었습니다 제)./-는 배우는 사람이잖아 

요. 선교는 나 온)./- ÓJ으로는 얄 수 없지만， 주님만 의치아면 누큐나 앙 수 있다는 갯을 

배운 시감이었습니다 ” 

박뻗4i 앵째는 미얀마 선교를 다녀온 휴 영상선교의 비전을 갖게 됐다. 얄터와 학교가 

없는 미깐마에 악교를 세우고， 영장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슨 꿈을 꾸고 있 

다. 선교는 아무냐 할 수 gl다슨 외짐 속에서 차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슨 검쓴안 미 

소가 영보였다 

취재 ·오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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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어느 주일 새벽， 교회에 가기 위해 지친 몸으로 밀린 집 

안일을 하고 있는 나의 윗71에 효탱이 들려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갈한 심령에 힘을 얻고 ...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에 

찬송으로 찾아오시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힘차게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흔들리며 넘어지는 저에게 말 

씀으로， 찬양으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완악하고 강파한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시 

고，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오빠를 어둠에서 빛 

으로 인도하시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모와 형제를 모 

두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어 새 삶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예수 믿게 해 주었다고 

늘 자랑하며， 감사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간 곳 없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나서 한 것처럼 목에 힘주며 교만하였습 

니다. 때로는 그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던 가증되고 외식 

된 모습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 

무 부끄럽고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십자 

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 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포기하지 못하 

고 욕심내며，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 품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 

스도를 믿지 않는 영흔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권경 OH (권사， 14교구) 

......•.•...••.........•........•• 

나의 동반자 

나와 함께 70여 년 동요떨 함께 걸어오신 그 동반자는 

누구였을까? 동반자와 나묘L이 아는 비밀 !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겠지? 과연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동반 

자는 누구였을까?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도록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와 위로하시고，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 

면서 감싸 주시던 그분은 누구였을까? 나1ll-이 알 수 있는 

유일하신， 크신 분. 

울고 웃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동반자，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무얼 하고 있을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쉬어도 걸어 

가도， 저 하늘까지 걸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동반자는 함께 

할 것이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동반자가 내 등 

뒤에 계시기에 나는 울지 않는다. 오뚝이와 같은 신념으로 

살아가리라.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리라. 

태 요k게서부터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분， 그분은 위대 

하신 분이시다， 내 일생 다 가도록 따르면서 순종하여도 갚 

지 못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갚을 길이 없어라. 나의 동반 

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태 요k거l서 하신 약속을 7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 주신， 크신 분.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시며 우 

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오늘도 엄청난 나의 기 

도에 응답해 주셨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강하게 기도를 시 

키시고， 때를 맞춰 응답 주시는 나의 동반자. 아멘， 할렐루 

야! 감사하신 나의 동반자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세 

상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선포하며 알리고 싶은 나의 심정 

이어라. 

이형주(권사， 24교구) 

주간중현 저1 1 1 02호 

그리스-E:. 

이제 곧 여름계절약교 시즌이 시작된다 . 20 1。년 여름계절약교의 주제는 

‘다시 요실 예수 그리스도’ (계 22:20) 이다 . 지난 주일 ， 계절악교 준비를 

위안 교사강습외에 삼석하기 위해 각 부서의 교사들이 종울동쨌다- 강습외 

는 지I 1 . 2 . 3교육위원외에 소속된 교사를 대상으로 진앵되었다 강습외를 

통애 말씀을 듣던 교사들은 교사의 직분 ， 교사의 할 일에 대해 다시급 째닫 

고 끄덕이며 삼 교사가 되기를 다집하였다 . 주제애설과 교사교육이 끝냐고 

특별안 순서가 이어졌다 . 3 월에 발족되어 니월부터 왈동을 시작안 ‘교육개발소 

위원외’ 의 교육왈동 프로그램 발표였다. 산앙파 율동을 배우는 산양발표를 시작으로 

각 교육개발팀멸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정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컸을 

가르 치지 말라. 상껑에 있는 것이 

가장 킹완아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읍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실명 

애야 한다는 생갇에 내가 조금 더 

풀어서 실멍째야 얄 것 같gf슨데 

말앙 차제에 능력이 gl음을 믿고 

말쁨만을 가르쳐야 얀다는 것을 
gfgf읍 니다. 그리고 교육개발소의 

원외가 개발안 교육프로그램의 장 

tl안 아이디어들이 옹았f읍니다 

간 부서휠로 적용 가능안 프로그 

램들을 실명애 주어 교사들에게 콘 도움이 될 것 같았읍니다 O{쓸 C1{얘of부 ) 

훌gf씀과 강의가 아주 짧니다 교사라는 각분에 대째 다시급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진할 때 of이들을 실투해야알 것만 같았는데 ‘실득아 

지 말라’슨 gf씀을 들으니 그옹안의 고 el 이 시원아게 애결되;든 것 같아 녀무 

감사했습니다. 교육개발소뮤원회가 개발안 표로그램들과 우리 교사들이 gl반 

전으로 생간했던 것이 많이 Op. ，가 되어 융읍니다. 용정효 (고등부 ) 

무언가를 기획하고 진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령기에 계절약교를 준비하는 교사 

들은 이 시기에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더욱 분추였을 것이다. 이제 ‘교육개발소위원외’ 의 왈동을 통 

애 교사들이 더욱 말씀 선하는 일에 집중딸 수 있으리랴 기대해 본다 . 이번 강습외를 통해 교사란 

성 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이기 위안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 여름 계절약교를 준비하 

는 교사들이 ‘다시 요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아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만을 선포아는 자들 

이 되길 기대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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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훈현이 있는 날이 다가오면 엎마의 잔소리가 늘어 

청지기를련 l 섭짜가피 뭘 

스빼첼 슴폐타 o J, J.렐 Ãt7t 훈 ~ 

춘현의 øt씀 관*IOJ. 캘 XI"I I 훌현-( 
낯 ø，. 냥 XI ~났다. 

제’차 첸 XI"I I 훌랜에 IIt :J:맨 
øt씀잉 슴월l 훌 되새 11 억 

체2*，. 챔 XI"I I 훌련출 

11 ξ ￡ 줌 111 놔요 깅는 선￡둥둥 딴났다. 

‘기대하는 마음요로’ ‘은혜 받기 위안 마음의 받’ 

나 ;J.f~1이 죄 하다. 죄 ':1의 때무 

나요 . 

율악습)를 빼고 캉지기훈현에 잡석을 하라는 것이지 때내가 죄 

요. 이휠 때는 ‘꼭 가야 하나?’ 하며 초금은 불뽕을 

이런 냐를 뮤째 예수님이 사랑으로 기도아tl다 

중보자로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껴/시다는 지난 제l차 정치 

획개와 :으어l의 시간이 되 

애요 . 아지Ef 치단 정치기훈현에 위암목사남의 말 

쓰으 드。며서 내가 죄이이고 버죄자라느 거과 
2 2-L 

’(마 6: 13)라고 Cf 

다. 마궈가 우리 

지기 뮤애아나 

소리아시기 전에 미리 야차도 빼고 기다 .~ 려~f )../ 

。l

도아고 있어요 . 

때 위의목사닌께서 만쓴으로 우리의 신랫에 올리느 깨란을음 추진 건이며， 우리 

。l

교 

가어 

지기훈현이 은혜의 시간이 드
 

l 

되도록 생갇날때마다 기 시간에도 모여 

;t ul하며 기도하고 

강하은(고등부) 주은숙(집사.24교구) 

취재 ·한성하 기자 

\? 새 Jt i :-I-1: 을 완 영 gtj}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예수 =그리스도 666 추희영 9 청년1부 이영문(1) 689 진희수 24 걷 15드。「닙- 김예진(24) - 667 송미화 17 장년2부 김진신(7) 690 신관수 12 대학부 박진수(16) 

668 박유경 20 E ZS;I;-닙「 김예진(2이 691 이 정 7 청년1부 이연실(7) 

669 유영옥 2 장년2부 김영훈(24) 692 이동은 5 청년2부 현필순(5) 

670 이숙미 21 대학부 전사무엘(21) 693 이여진 5 영아부 현필순(5)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 671 정단비 17 걷 IgεE;규!;!. 백정숙(17) 694 이소희 25 사랑부 박민호(24) 

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 
672 한동호 14 농 ""드。「닙- 태일희 (2) 695 김태미 1 정년1부 

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원죄로 하나님과 막혀 
673 김민경 11 청년 1부 696 장혜은 10 청년 1부 이정신(18) 

‘ 674 이준서 4 if*l!닙「 김보옥(4) 697 고동은 10 초등2부 입장순(11) 

있던 죄의 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허물어 675 서향원 4 청년2부 이정훈(9) 698 번건우 1 청년 1부 

진다. 이것이 기독교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676 추영선 18 장년2부 추수환(18) 699 박선화 17 대학부 류태준(17) 

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 아니， 어떤 장식처 
677 김병석 16 청년2부 황연숙( 1 6) 700 허관영 5 청년2부 이윤직 (2) 

678 고석초 3 대학부 박창서 (3) 701 이세림 11 대학부 한성하(24) 
럽 필요할 때마다 내놓았다가 또 다시 치워버린다. 예수 그 679 장숙헌 5 장년2부 김숙자(7) 702 김윤정 17 대학부 윤정희(17) 

리스도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정 680 장혜영 정년2부 정호진(7) 703 장은혜 20 정년 1부 

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ζ뜩줄이 모여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681 홍장미 3 E Z5EI;-닙「 강석화(20 704 소나영 6 정년2부 변다윤(6) 

되어버렸다.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객 682 윤주헌 13 걷 z5E zS규 ‘" 현준봉(22) 705 김혜익 5 대학부 김지훈(3) 

전도(王客顧倒)란 말이 딱 맞다. 우리 사회는 더욱 다원화 
683 박민경 11 3-εI;-닙「 박지은(1 1) 706 박보근 5 대학부 김지훈(3) 

684 손수지 12 청년 1부 김자윤(5) 707 김현기 6 정년1부 이태경 (6) 

되고 있다.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685 최미화 7 청년2부 이정희(7) 708 최재석 17 대학부 이신동(8) 

라는 비느띨 받기 일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 686 최세진 7 청년 1부 최증란(1) 709 김성현 20 대학부 박성수(2이 

교라는 사실은 불변진리다. 687 정영재 7 ifof!j! 최종란(1) 710 최형락 18 청년1부 김승희(1) 

688 장석진 7 장년1부 남상겸 (6) 711 정유진 19 대학부 이은미(1) 

짧 중연교회의 안71족이되기훌원하시는 분은온'i!203.호재가족 등록실로오시기 /JI랍니다.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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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셰 

1 g팩순 성도(김상용 성 
도의 모친 · 강진영 집 

사의 시모， 14교구 양재 

우성1구역) / 5월 31일 

별세 ， 6월 2일장례 

2. 조금복 집사(임영숙 권 

사의 남펀 ·조세현 성 

도 조순례 집사의 부 

친 이영만 집사의 장 

인， 17교구 서교구역) / 
9일 별세 ， 11일장례 

추입 4씨 기도피 

일시 ‘ 매주일 16:00 징소 길릴라흘 
대상 ’전도위원회 2지회 주력(2 . 6 '10 .14 ‘ 18.22교귀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팀 및 기도후원자 

훌력 교피주변 전도 

일 시 여전도회 16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 301호 2지회 307.호 

3지회 401호 4지회 407호 

주깐충현 

교회소씩 

CMTC 션교수련피(.팀 단위로 혐섹요망) 
일 시 1앨(퇴 오전 9:()(}V13:00 

션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 재교육관 2JJ7.호 

장 소 ，재교육관405회내몽결) 406화미'LIO~ 410.회동밀러101세개 

댔호l버밑냄 뼈호l랙쇠 507.회옹궐) 뼈호l인되 

%회킴보디애 510.회스리링케 

제 1102호 

획웰 충현 기도으| 창 
“ '1도률 체축하고 '1도에 강사함으로 빼어 있.으.라 ” 

띠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 
든 성도가 기도로준비하여 참석하도록은혜를 베푸소서. 

a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01-(살전 4:13~1에하며 매순 
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새가족들이 길과진리와생명(요 14:6)이신 예 
수그리스도를구주로 영접뼈 믿음의 길을걷게 6남서. 

곁혼 2010년도 쩌13차 학습 및 셰례식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 
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1 한국인 군(한석열 목 

사，송재경 사모의 아 

들， 타교)과 박나현 앙 

(박찬규 타교집사 정 

미회 타교집사의 딸， 7 

교구) / 19일(토) 13:00, 
묘통교회 1충본당 

날짜 

6월 13일 

(오늘) 

6월 20일 

(다음주일) 

6월 27일 

(주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1교시 기독론 교육관 세례란? 

15:00-15:50 (황의연목사) 309호 (정민권목사) 

2교시 성경 개요 교육관 교회론 
16:00- 16:40 (김백만목사) 309호 (이재현목사) 

1교시 기독교 개요 교육관 구원론 
15:00-15:50 (박지훈목사) 309호 (이순식 목사)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16:00-16:40 장소 

찬양예배 
성인학습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새벽기도회 (6/14 - 6/2이 

14 (월 ) I 15 (화) 16 (수) 17 (목) 18 (금) 

김정훈/박찬옥 장지원/백종운 장생원/한용택 황의연/정 준 
'6'1 9:23-28 히 10:1-10 히 10:11-18 '6'11 0: 19-25 

예 배 담당 (6/16 - 6/ 20) 

날짜 여|배 서~ ji!‘ 사회 기도 

장소 유아세려|자 장소 

교육관 
304호 

교육관 
304호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304호 (김성헌목사) 301호 

교구별 

장소 

유아 (오후 3시，갈릴리흘) 

세례식 오후 2시 %분까지 입실 바랍 

19 (토) 20 (주일) 

박지훈/이헝:란 김운창/장혜구 
히 10:26 ‘ 39 히 11 :1-10 

치'-' 이 ιJt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 :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쩨 하시며 예수 그싹도 
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lZl l년 1인 1명(1' 1.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λ까되게하소서. 

밍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 
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힘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하소서. 

떼 피택자들이 모든훈련을통해서 자기를부인하고， 오직 십자 
가를전하는십^~가의 정병댐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l 

이16 
수요 I 에 녹(창 5:18-24) 김성관 목사 김근영 이소규 귀하선주여날붙드~K만도련연주대) /나의뱀하신 7]엽d신나챈때) 

.렌l꾀톨젠~톨9 

수요II 베푸신 능력(엠 1:15- 19) 황의 연 목사 장성원 강신자 나의 믿음 약할 때(실로암 찬양대) 

이18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박용현 예루살렘 찬양대 /플룻앙상블 / 테너 공병식 

'T~ 1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김정훈목사 장지원 양기수 〈예배전찬양〉 

주일 II 부활의 신비 (고전 15:51-58) 양태선 목사 이광현 최민석 주 여l수 내 맘에 들어와 외 /바이올린 박민지(아멘 오케스트라) 

6/20 
주일 m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김생관 목사 이희식 석영식 성도여 다 함꺼1 외 / 할렐루야 제1혼성중창단(지도: 김영아) 

주일 W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탁정헌 목사 김백만 이생해 그크신 하나님의 사땅 외 /바이올린 박민지(야벤 오케스트라) 

주일 V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박준식 목사 기디그L 여 o 류기명 왕 되신 주 외 / 벤엘혼생중창(지도: 김지선) 

주일찬양 항상 기도하자(녹 18:1-8) 김성관 목사 이재현 장정욱 피아노 트리U 벤엘 찬양대 / 20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짧 02-552-8200)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 섬 기·는 분·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J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끼」‘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 :30 갈렬리흘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 2건 제 2교육관 2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보」 다 U 

보L 단 u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획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을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 

어로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본당 | 
본당 | 

Simuttaneous tran잉at뼈15 in Erglish, Chinese, J때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SeMæ, and Sri 때kan， Chinese, Mong이an， 

Russian. carnαJdian and Indooesian are 허50 aVaJ녀ble 
at the One 0'’ c뼈\w，αship 않vice 

구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 12때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 2: 1 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 :30 제 l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명옥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김성헌 
기획위원 김사위원짐 봉사위원 재정위원 제2교구위원징 신교위원회 21교구 1교구 20교구 4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영성 김성호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박인기 
제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장 18교구징 외선부징 5교구징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어 B때부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양태선 
씨빡등록실부징 세1교댐 긴확{원 진도위원징 3교댐 8교구 중등부 2교구 주í!충현 17교구 
김영응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유재진 유현철 이광현 이순식 이재현 
예배위원 대학부장 동신부장 영이부징 9교구징 3교구 대회부 16.교구 18교구 6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정민권 최성득 
감시위원 16교구징 딩회밥{기 에8따부장 징년1부징 12교구 1 9.교구 1 3.교구 14교구 11교구 
노광헌 노운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탁정헌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유지재단이사 예배위원 14교구징 유이랩 초등1부장 9교구 5교구 23교구 잉교구 
박덕양 박상대 박성명 박홍규 배춘식 
시설영선부징 g교구정 새가즉앙육부징 봉사위원장 옹A냄{원 

· 여전도사 
백봉선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신상수 
재정위원 재정위원 기획위원정 선교위원 19교구장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안동현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오순도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g댐부징 제1교구위원징 제1교뿜원징 전도위원 7랜짧~잉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원용철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이계인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Z교구 

신교위원장 틱이부징 에배위원 2드。T닙.2f 전도위원 류진회 서영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이달옥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이상해 고등부 13교구 대학부 정년2부 9교구 

유치부장 중등부징 정년1부장 징년2부징 13교구징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이태식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봉사위원 6교구징 응시위원 선교위원 11교구장 엄태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최문실 
이호일 이훈 엄창식 장철규 장철환A 17교구 19.교구 7교구 23.교구 12교구 
기도원강 재정위원징 초중돼실부징 건축위원징 ~앤2부장 홍순얘 황순란 
장철환B 전계식 전은배 전홍렬 정선현 5교구 21교구 

15.교구징 초등2부징 20.교구장 째징위원 24교구장 

정창수 정청길 정태동 조종환 조증민 · 사링부지도 신범식 l 외선부지도 나기태 
2교구징 째3교육위원장 4jj!구정 예배워윈징 8교구정 

지규성 진학래 진흥용 차신득 최경하 •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진협 
O맨션뿜|징 g정위윈 딩회서기 찬앙위원장 예배위원 

최민석 최세진 최윤덕 추병창 함철주 • 전임연주자 노은영 장연회 한경숙 실로잉진잉째징 맹}누앨찬앙대장 23교구징 10.교구징 17교구장 

황의만 
l 선 교 사 송요한 12교구징 

lMil!삐잉m..-. .... 'n •• 겸설톨출~. Pu비ished 에Chc교ñijlíyun C t피rch-Press 


